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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
이미임

  큰오빠가 자신의 이름이 대표로 적힌“이ㅇㅇ 가문” <병역명문가>패를 받았다. 상패에는 1대
인 아버지를 비롯하여 2대인 아들 넷과 3대인 다섯 명의 손자 이름이 모두 올라있다. 아버지
로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잘 마쳤기에 이를 빛내기 위
한 증표로 받은 가문의 영광인 가보이다. 은색 상패 직사각 테두리에는 3대가 군 복무 중 흘
렸을 땀방울이 인내와 끈기의 결정체인 무궁화 꽃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상패 아랫부분 중앙
에는 커다란 무궁화 꽃 한 송이가 마치 큰오빠처럼 중심을 잡고 활짝 피어있다. 중앙에 놓인 
무궁화 꽃 양 옆에는 꽃송이를 받치고 있는 나뭇잎이 가족들처럼 소중히 놓여있다. 
  집안 장남인 큰오빠는 마지막 조카가 병역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병역명문가 가문을 신청하
기 위한 서류를 취합했다. 취합한 서류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병무청에 직접 접수했
다. 마침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되었다. 동시에 큰오빠는 자신이 거주하
는 지역 도지사 표창까지 받는 영예를 안았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했다. 
  아버지는 6.25전쟁 때 강원도 최전방에서 직접 싸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2
기생으로 차출되어 군사훈련을 받았고 경무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였다. 아버지는 슬하에 네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 병역명문가 선정이다 보니 병역과 관련이 없는 두 딸의 가족과 아버
지 친손녀들은 병역명문가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필두로 하여 네 아들과 네 아
들에게서 태어난 손자만 해당되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가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말씀
하였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보잘 것 없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으로 귀결시켰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부응이라도 한 것일까. 이제 
아버지의 손자들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잘 마치고 아버지 가문도 병역명문가 가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장남인 큰오빠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자원하
여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 어느 부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어언 40년이 되
어서야 비로소 푸른 제복을 벗었다. 큰오빠가 군 복무를 끝내고 퇴역하던 날 우리 가족은 모
두 강원도 어느 부대 연병장 앞 계단으로 모였다. 아직 쌀쌀하던 3월이었다. 퇴역식이 거행되
었다. 우리는 계단 상단에 마련해 놓은 내빈석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내빈석 맨 앞자리에 
앉았다. 식순에 따라 영광스러운 보국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눈시울을 훔치자 우리도 모두 눈시울을 훔쳤다. 퇴임식 마지막 순서였다. 큰오빠 내외는 커다
란 꽃다발을 목에 걸고 군용 자동차에 올라 나란히 섰다. 큰오빠 내외를 태운 자동차가 연병
장을 돌며 카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빗발 같은 박수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큰오빠 내외가 카퍼레이드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올 때까지 내내 눈물만 훔쳤다. 부모님께 
편지를 보낼 때마다 푸른 제복을 벗고 사회에 나가면 장남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던 큰오빠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것이다. 그 공로로 보국훈장을 가슴에 
안았다. 군 생활을 하면서 일가를 이루었다. 큰오빠 딸은 경찰간부로 복무 중이다. 아들도 장
성하여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잔잔히 빛나는 은색 상패에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네 아들과 다섯 명의 손자가 나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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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렸을 땀방울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보석처럼 값지게 머금었다. 도가니에서도 아랑곳없
이 잘 견뎌낸 은빛이 화려하다. 이제 병역명문가에 입성한 가족들은 나라를 위해 흘린 값진 
땀방울을 가슴 한 편에 더욱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3대가 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가보
는 저들의 가슴속에서 무언의 힘으로 자리 잡고 혹 살아가는 일이 힘에 부쳐 넘어질지라도 다
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3대의 이름을 감싸고 있는 은빛 무궁화 꽃
송이가 더없이 또렷하게 빛난다.


